
5-31-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12-14 

말씀 제목: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벧후 3:12)고 말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며, 이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불에 타서 녹아 

버리게 하시며 우주의 구성 요소들까지도 

맹렬한 불에 녹아 내리게 하신 후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시는지 깊히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에는 

의가 거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늘들과 땅을 불로 

태우신 후 의가 거하는 새로운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현재 하늘들에 거하는 불의한 

존재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계 

12:7-12) 

 

        사도 바울은 현재의 땅을 불의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엡 6:11-12) 

 

       예수께서는 자신이 인자가 되어 세상에 

오실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 24:37) 

 

      노아의 때에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하여 땅에 내려와서 불의를 행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도 하늘들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창 6:1-4) 

 

       요즈음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UFO 와 

외계인(Allien)에 대하여 끊임 없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에 자신이 외계인과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외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전 15:45) 

 

       수 많은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리 광대한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존재할지라도 지구 외에 다른 행성 

어디에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지라도 그들은 하늘들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인처럼 가장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행한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계인을 가장한 존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대 환란 때에 하늘에서 쫓겨나는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은 외계인이라고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 자명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불로 소멸하지 않고서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 날, 즉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악속 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의 기다리도다.”(벧후 

3:10-13) 

 

        대 환란 전에 휴거된 성도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벧후 3:14)  

 

아멘! 할렐루야! 

 

 


